
- 1 -

고용노동부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6. 30.(월) 12:00 (2025. 7. 1.(화) 조간)

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아
-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‘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’ 지원 -

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‘대체인력 
문화확산 지원금’이 7.1.(화)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. 이 지원금은 일 · 육아지원
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.
 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
협력재단(이하, ‘대중소상생재단’)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. 고용노동부는 육아
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‘육아휴직 대체
인력지원금’을 지원한다.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
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․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‘대체인력 문화
확산 지원금’을 추가로 지원한다.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
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.
  전국 최초로 ‘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’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
있는 ‘부원산업(주)’이다.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
이며,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
되었다. 부원산업(주) 김윤수 대표는 “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
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”라고 말했다.
  ‘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’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를 
통해 신청할 수 있다.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‘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’ 
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 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“‘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’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
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
“앞으로도 일․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
기울여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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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개요

v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
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

□ 대상 기업

◦최근 3년간(22~24년)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

◦ ’25.1.1.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

◦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, 고용

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

□ 지원 내용

◦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

◦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

대해서만 지원(200만원 한도)

□ 지원 절차

◦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‘대체인력 문화 확산 

지원금’을 함께 신청 →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

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

<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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